
                                 회원 건강 세미나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오는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부터 전 여성회 사무실

이 있던 339 Bloor St.의 Recreation Hall 에서 여성회 회원들을 위해 건강 세미

나를 개최합니다.주제는 근년 들어 중년 여성 건강, 특히 유방 건강 관리와 관련

해 핫이슈가 되고 있는호르몬 대체 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이고, 강
사로는 토론토시 공중 보건과 간호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회원들은 물론이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는 많은 한인 여성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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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회를 사랑하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대 회장직에 불리움을 받은 백경자 젬마가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성회와 인연을 맺은 지

도 벌써 6년 입니다. 지난 6년이란 시간이 그리 쉽지는 않게 흘러 갔음을 몸소 보고 느꼈기에 회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회장직을 맡은 이후 평소

에 보지 못한 문제들을 직접 보면서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회장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요사이처럼 세계적으로 불안한 때 여성회도 여늬 기관과 다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진통 속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난이 여성회 이사 모두에게 크나큰 도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촉진제가 되며 영육으로 지혜롭게 성숙시켜 

주는 원료와 원동력이 되기에 때론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의 

spice가 되어 우리들을 언제나 깨어 있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요 며칠전 한국에서 부쳐온 간호사 협회 신문

들을 들쳐 보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봉사직을 6개월간 수행하고 돌아온 두 간호사의 체험담을 읽고 저

는 그런대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최악의 조건을 가진 나라로서, 끓임없는 전쟁 

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먹는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

고 방 안에서도  추워서 장갑을 끼고 있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또 언어 소통 조차 되지 않아 몰려

오는 두려움의 눈동자들을 언어가 아닌 그저 사랑으로만 달랠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픈 환부를 치료해주

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돌아온 간호사들을 접하였을때 저의 봉사직으로의 부르심은 참으로 과분한 희생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즈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두부류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왜 바쁜 백경자씨가 회장직까지 맡았느

냐고 묻는 사람들, 또 하나는 축하와 용기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토론토의 한인 이민 역사가 40

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여성회가 자라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 사회

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부족하고 우리 같은 단체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서 타당한 이유없이 여성회에 대해 안 좋게만 이야기하

는 사람들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직을 맡고서 사무장으로부터 업무 브리핑을 받을 

때 현재  여성회의 회원이 161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부디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성회를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여성회 행사 때 마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장 백경자 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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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 남, 녀 모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정 폭력 피해 여성 

  과 그 자녀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비롯해 다양한  

  내용의 가정상담을  

  제공합니다. 

- 월페어,  실업수당, 

  연금, 정부주택,  

  의료 보험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매달 취업 세미나를  

  개최하는등  

  각종 취업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각종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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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총회 (2002.7.30.) 

 

  
 

    지난 10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Bloor Street United Church(한인연합교회)앞뜰에서 열렸

다. 여성회 이사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수고와 여러분들

의 물품 기증으로  $722의 수익금이 모아졌는데, 이 돈은 

전액 여성회 운영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특히나 이번 러미지 세일을 계기로 여성회에 기부금

을 내주신 수도여고 동창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통 분담 프로젝트는 1996년 이래 한국일보사

와 공동으로 벌이고있는 여성회의 지속 사업으로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분들이 당면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다음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혜자에게 월 $100 씩 6
개월간 보조해 드리고 있으며, 기부금 전액이 이 사

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실 때는 수

취인은 캐나다 한인여성회로 하시고 (Payable to: 
KCWA), 반드시 “고통 분담 기부금” 이라고 표기하

셔야 합니다.    
           : KCWA ,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회장: 백경자   부회장: 신복실 

서기: 이정준   부서기: 장정숙   회계: 김진실  부회계: 서소라 

재정위원장: 신복실   재정위원: 유인희, 안윤화, 이미선, 서소라 

총무위원장: 최기선  총무위원: 김정순, 박영화 

  회원위원장: 박영화  회원위원: 이상온, 오명화, 김정순, 김진실, 박정원 

    사업위원장: 윤영희   사업위원: 박정애, 이칠영  

섭외위원장: 최성학  섭외위원: 유상희, 박정원 

 

 

    
 

 

      여성회 제 18차 정기 총회가 지난 7월 30일 339 Bloor St. W. 강당에서 열

렸다. 지난 해 사업 보고와 감사 보고(장영 회계사)에 이어, 이사 인준과  회칙 

개정, 감사장 수여등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여성회의 밀레니엄 프로젝트(한
인 이민사 퀼트 제작)에 동판과 프레임을 제작해 주신 안대환, 최왕수님과, 
여성회의 자선 활동인 에반젤 극빈자 홀 미용, 이발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자

원 봉사해 주신 김성애 님 등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또한 부대 행사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가졌는데, 마약 세

미나에는 토론토 대학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의 청소년 선도 
카운셀러인 Julianne Kingelin, 토론토 경찰청 마약단속반 형사 Tim Zayack , 
마약 중독 경험자 Tony Thinh , 나루터의 노득희목사 등 이 강사로 나와 ‘우리 
아이들은 과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3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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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은 이미 우리 한인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곪을 대로 곪은 가정들이 상

당수에 달한다. 문제는 자녀의 마약 복용을 알고도 정보 부족 등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여성회가 주최한 ‘청소년 마약문제 긴급 진단’세미나에서 나루터 미션 센타의 노득희 목사가 진단한 한인 사회의 

마약 실태이다. 작년 한 해만 23가정을 만나 봤다는 노목사는 “한 가정에 보통 3~4가정이 넝쿨처럼 얽혀있다”며 “자

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부모들은 자녀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교민과 비한인등 50여명이 참석, 노목사를 비롯한 마약문제 전문가들의 강연을 경청했다.‘중독. 

정신 건강센타(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의 청소년 담당자 줄리언 킹글린씨는 “약물을 구하기는 너

무나 쉽다”며 “청소년 먀약은 어느사회를 막론하고 매우 심각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손대기만 하면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그는 “마약의 종류와 

약물 복용의 징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등을 부모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 경찰국 

마약 단속반에서 20년째 근무중인 팀 제이악 형사는 “레이브 파티에서 주로 유통되는 엑스터시는 쥐약등의 독극물이

나 동물 배설물 등으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파티에서 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고 성폭행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소

개했다. 그는 “약물의 폐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휠씬 심각하다”며 “자녀가 이상한 증세를 보일 경우 가능한 

빨리 전문 기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 주립 대학에 재학중인 베트남계 대학생 토니 틴군은 “마약과 폭력으로 엉망진창이었던 나를 단 한번도 포기

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기도와 신뢰로 악몽과 같은 시간들을 이겨냈다”며 “자녀가 아무리 나쁜 상태라 하더라도 좌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끓임없이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험담을 털어 놓았다. 노목사는 “최근 한인타운

의 게임방에서 ‘스피드’로 불리는 약물 7봉지를 수거하기도 했다”며 “마약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인사회는 아직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물예방책의 일환으로 건전한 놀이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노목사는 “청소년들이 PC방이나 노래방, 술집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교민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8월 1일자 오미자 기자) 

다음은 토론토 소재 학대 여성 구조 기관인 Education Wife Assault 가 시도하고 있는 이혼 관계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관한 글입

니다.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뉴스레터에 동봉된 엽서에 서명하셔서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우표는 붙일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학대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

지와의 관계를 떠난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를 괴롭히곤 합니다. 캐나다 법에서는 부부가 헤어진 후에도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아이들의 어머니를 계속 강압적으로 

조종하곤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나 아이들의 어머니에게나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대 당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남편에게 학대 당한 

이민자, 난민자 여자들이 이민 자격이나 난민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캐나다의 (이혼 관계)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아래 사항에 동의 하신다면 동봉한 카드에 서명해서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여성과 아이들이 학대에서 가급적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z 연방 정부 이민성 장관과 협력해 학대받는 이민, 난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이민이나 난민 (신청) 자격을 잃지 않고 캐나다에

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달라. 

z 주정부와 협력해 양육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무료 법률 구조 기구(Legal Aid)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학대 여성들과 아이들이 

질 높은 법적 자문 및 조력자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 

z 주정부와 혐력해 학대 여성들이 가정 법원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주민 여성과 청각 장애 여성, 지체 부자유 여

성, 이민 및 난민 여성, 동성 연애자들의 요구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z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해 학대 여성과 자녀들이 교육 및 저렴한 거주 공간, 기타 보조 서비스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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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차  약사 
 

  일시:  2002년 8월 1일 (목) 오후 6 시 

  강사:  양관수(프리랜서 약사) 
 
 제 34 차 배관공 
 

  일시:  2002년 9월 6일 (금) 오후 6 시 

  강사:  차철호(Union 소속 Plumber) 
 
 제 35 차 부동산 중개인  

 
  일시:  2002년 9월 27일 (금) 오후 6시 

  강사:  유웅복(Remax Hallmark 한인 부동산)  
 
 

 

여성회가 취업 세미나를 실시한 직업 분야들 
 

간병사, 간호사, 경찰,네일 미용사, 도서실 사서

직, 미용사, 배관공, 부기계원, 부동산 중개업

자, 보육 교사, 안경사, 약사, 보험 중개인, 일식 

요리사, 재정 설계사, 장의 감독, 청각 검사인, 

치과 기공사, 치위생사, 컴퓨터 관련 직종, 트럭 

드라이버, 회계사 등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길  
 
 
 

      

 

     배관공(Plumber) 은 특별한 자격없이도 유급 도제 
훈련Apprenticeship)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개
인 회사나 조합에 취업할 수 있으며 창업도 가능하다.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임시 자격증을 발부받

아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정식 면허증이 발급된다. 그렇

지 않은 사람들은 5년 가량(총 9,000 시간) 조합이나 개
인 업체를 통해 도제 훈련을 하면서 College에서 이론 
공부를 마치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나면 자격증을 받
을 수 있다.  
     도제 훈련을 받고자 할때는 먼저 일할 곳을 정한 뒤 
고용주와 함께 Apprenticeship 사무소( 625 Church St. 
Toronto, 416-326-5800)를 찾아가면 담당자가 인터뷰

를 통해 학력과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훈련 기간

을 정해 준다. 고용주와 훈련생이 임금 및 훈련 조건등

에 관한 내용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등록이 된
다. 배관공 외에도 미용사, 전기 기술자, 요리사등과 같
이 기술을 위주로 하는 직업들은  도제 훈련을 통해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 1  

▣  6     

 

▣    

▣     

▣     

▣   

▣  Agent 

  



     여성회는 지난 10월 17일 한인회관에서 온타리오 주의 
중 고등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착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회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신규 

이민자 학부모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에서 Multilingual Educa-
tion Consultant로 일하고 있는 윤영희씨(여성회 이사)는 
온타리오 주 공립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과 개인 

및 3, 6, 9학년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EQAO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에 대해 설명했다. 윤씨는 

99년 9월부터 온타리오주의 중 고등 학과정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은 바뀐 

졸업 요건을 상세히 따져 매년 신중하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 가을이나 그 이후에 9학년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이 온타리오주 고등 교육 과정 졸업 자격증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OSSD) 을 따기 위한 

필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9 ~ 12 학년 과정에 제공되는 과목들 

(졸업에 필요한 학점:  30학점- 필수 18 학점, 선택 12 학점) 
 

  4     English, one per grade level   
  1     French as a second language 
  3     Mathematics, at least one in Grade 11 or 12 
  2     Science                                   
  1     Canadian geography        1     Canadian history                     
  1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1     Arts (Dance, Drama, Media, Music, Visual Arts) 
  0.5 Civics                                 0.5 Career studies 
 

  1 of:  an additional English credit 
   or    a third language 
   or    a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credit 
   or    an additional Canadian and World Studies credit 
  1 of:  a Business Studies credit  
   or     an additional credit in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or     an additional credit in the Arts 

 

  1 of: an additional Technological Studies credit 
   or    a Grade 11 or 12 Science 
   plus 
  12 optional credits and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Grade  
      10 Literacy Test,  plus 40 hours of commun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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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설명회 - 온타리오 주 교육제도 : 중고등 학교 과정 

     또한 10학년 가을 학기가 되면 새로 신설된, 교육부에서 
주관(문제 출제 및 채점)하는 온타리오주 10학년 Literacy 
Test를 치르게 되는데, 2001년 가을 졸업생부터는 
졸업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 교육 과정에서 9학년에 이르기까지 
습득되어 지기를 기대하는 -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특히 
읽기와 쓰기- 내용에 근거해 출제되는데, ESL 학생의 경우 
연기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특수 아동의 경우 똑같은 
문제로 시간을 연장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교에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시험을 칠수 있도록 도와 주도록 되어 있다.  
      윤씨는 Academic Course, Applied Course, Open 
Course로 나뉘어지는 9학년부터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므로 학부모들은 최소한 9학년때분터는 자녀의 
학습계획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직 고교교사인 하유선씨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인데 각 
학년별 코스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학년부터 11학년까지는 
담임선생님이 따로 없고 학생을 제일 잘 아는 선생님 한 
사람이 여러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Teacher Advisor Pro-
gram에 의해 학생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Advisor와 진로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학년이 되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잘 파악하는 Guidance Teacher가 
있어 진로상담등을 받을 수 있다.  
 

►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웹사이트 

교육부      www.edu.gov.on.ca 
college 안내  www.saco.on.ca 
대학안내       www.ouac.on.ca 
T.D.S.B.         www.tdsb.on.ca 

 
 

♣  지역별 한국인 학교 정착 상담원의 연락처등  

기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여성회로 연락하십시요. 
전화 416-340-1234 

20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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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부 
한인마켓 

Korean Northern Market 북부 한인 마켓 

☻  한인 운영 인터넷 카페 JoyNet (417  Bloor St. W.)이 지난호  

     Newsletter 발간을 위해 무료로 사진을 스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지난호 Newsletter를 통해 딱한 사연을 소개해드렸던 한인 P  
    할머니를 위해 여러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성회에서 

    는 지난 8월 22일에 성금 전액을 P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마틴 재숙님, 현삼주님, 북촌 사장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제 16 대 여성회 회장을 역임한 시인 유정자 님께서 지난 10월 

    초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여성회에서는 쾌유 

    를 비는 바램을 작은 화환에 담아 전했으며, 이에 대해 유정자 

    님께서 감사의 카드와 함께 손수 시를 지어(제목: 놀라움☞)  

    보내주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멤버쉽 

    
(2002년 10월 현재) 

 

 ■ 일반 회원  

    강위성 공영희 곽민정 고문자 고경림 권수현 강윤선  

    김복선 김정순 김덕숙 김을경 김한나 김효은 김준옥 

    김정자 김정숙 김정우 김말화 김명희 김수복 김연화 

    김영곤 김충자 김진실 김미희 김은희 김지연 김영애 

    권수산나 김해숙 김정애 김정희 박영신 박혜원 박정원 

    박재인 박증자 박상인 박영화 박정혜 변수자 심재숙 

    신경재 임동란 유우순 서소라 신영숙 손구자 송복희 

    송유미 송희정 송신애 서은심 서은복 서정순 신건선 

    심선경 신샌디 안윤화 위정숙 위다래 위슬기 유상희 

    윤혜숙 윤은자 윤부전 이미영 엄희선 이양자 이영희 

    이영숙 임계화 오명화 이은주 이원자 엄성민 유명희 

    이상주 이봉자 이행자 이호선 이정숙 이정자 이계순 

    이매례 이유덕 이선영 이양자 이영희 이영선 이미선 

    이영숙 임계화 오명화 이청자 정경애 조명숙 정보영 

    최수영 조김유경 장정숙 장옥수 장화자 전은희 조영숙 

    탁연자 한복현 허성희 홍순희 허문숙       

      

          
 

 ■ 평생 회원 

   강숙희 강성옥 강영신 강정숙 김성임 김수잔 김애숙  

   김영자(1)  김영자(2)  김영주 김영희 김은아 김은영  

   김재숙 김주은 김진순 김삼순 김혜경 김순정 김경애 

   노숙채 노혜성 남준희 박남순 박묘식 박숙훈 박순기 

   박순녀 박애나 박정애 백경자 신복실 신숙희 안귀란 

   여민자 유연자 엄아가다 유주현 유인희 유정자 이경훈 

   이규희 이덕훈 이명숙 이희정 이병희 이상온 이선희  

   이숙훈 이영자 이정자 이정준 이칠영 이현주 장시은  

   전인숙 정인영 조광호 조미래 조숙자 조순옥 정정린 

   주영미 채숙자 최기선 최수지 최성학 최영자 최정현 

   최정훈 차인숙 한계택 한귀남 허영미 홍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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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2002년 10월) 
 
■ 일반 기부자 
     

   총영사관 $200 강영신 $100  박정애-책상2개, 의자1 
   안윤화 $80 원영신 $100 유인희 $1,500 동우회 $200 
   이정숙 $100 무명 $100 조미래 $50 동명배관 $250 무명 $28 
   백용빈 $207.36  온타리오 한인간호사 협회 진료의 길잡이 200권  
 
■ 고통분담 기부자 

  현삼주 $50 북촌 $40 최기선 $100  Jai Sook Martin $100  
   
■ Rummage Sale (2002년 10월 5일, 총수익 $722.00) 
 

    물품 기부 

     한귀남 백경자 신복실 장정숙 박정애 박영화 이칠영 유상희  

    오명화 최성학 이현주 정경애 박영신 Linda Shin 
    전여성회 사무실 아파트 거주자 2명(의류 2박스) 
    김영애(만두)      

     Donation 
    수도여고 동창회 $140 Linda Shin $100 안윤화 $20 
      

■ 자원 봉사자 

    김문선  김진희 박완신 명화  최기선 신복실 박정애 이정준  

    박영화  Michael Fekete 이칠영 백경자 유상희 김영애 정경애  

    김진실 강영신 신복실  

  

    

    

   
 

이  름: (한글)                         (영어) 
주  소: 
우편번호(Postal Code): 
전  화: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일반회원(1년)     $    20.00               
 

   ▶ 평생 회원         $   200.00 
 

   ▶ 기부금 (donation)                    $               
 

 

수표는 KCWA를 수취인으로 해 주십시오. 
 

Korean Canadian Women’s Association 
27 Madison Avenue, Toronto, ON, M5R 2S2 



     이제는 많은 폐경기 한인 여성들이 폐경기 증상에 대
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 많은 분들은 
아마도 폐경 후의 합병증 예방책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

트로젠을 쓰고 있었거나,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예전에는 갱년기 증상은 병이 아니고 누구나 다 겪
는 생리적 현상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었는데, 
그같은 생각을 깬 사람은 바로 뉴욕의 윌슨 박사이다. “피
부는 마르고 머리 카락은 거칠어진 볼품없는 중년 여성이 
별안간 얼굴에 윤택이 나고 기름기가 흐르는 머리털의 젊
은 여성으로 변했다”는 구절이 담긴 그의 저서 “영원한 젊
은 여성 (Feminine Forever)”은 순식간에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가 말한 젊은 여성들은 갱년기 치료를 받고 있
었고 그가 사용한 약은 에스트로젠이었던 것이다. 지금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스트로젠의 대표적인 제품은 
프리마린(Premarin)이라는 약이다. 임신한(Pregnant) 말
(Mare)의 오줌(Urine)이라는 단어에서 각각 글자를 딴 것
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말의 오줌에서 나온 성분으로 젊
음을 간직하고 예뻐지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약품 수출액의 1-2위를 차지하면서 무역 수
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부리마린 산업은 대부분 마니

토바주의 농축산가의 힘이다. 한때는 주수상 선거의 잇슈

로 쟁점화되고, 말의 임신 기간 동안의 오줌만 필요하니 

출산한 새끼 말은 도살 폐기 처분한다고 동물 애호 협회

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특효약처럼 신봉되던 여성호르몬 치료에 빨
간 등이 켜졌다. 지금까지 에스트로젠으로 대표되는 여
성 호르몬이 남성의 전립선암에 특효가 있고, 또 심장 혈
관 질환도 40%나 감소시키며, 특히 골다공증에 좋다고 
되어 있어 미국에서만도 3천만명 이상이 매일 먹고 있던 
약이 하루 아침에 청천 벽력을 맞은 것이다. 뇌심장 질환

의 병을 40%나 줄인다던 것이 오히려 반대로 그 만큼 더 
유발시킨다고 하니 청천 벽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죽기 보다 무서워하는 유
방암까지 유발한다니 여성 호르몬을 복용해온 많은 여
성들이 하루 빨리 이 여성 호르몬을 끊어야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골다공증에는 오히려 지금까

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니 참으로 이런 상황

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참작하여 본인에게 맞는 선
택을 해야할 것이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로써 참으로 판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한다.  
     여성 호르몬을 먹던 사람이 유방암이나 뇌심장 질환

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왜 그런 약을 처방했느냐”고 하
는 것이다. 골다공증에 걸린 환자가 “왜 처방을 안 했는

가”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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